
▪  ’25년 40주차(9.28~10.4)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.1명(/외래환자 1,000명당)으로 유행기준 
    (9.1명)을 초과하면서,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0월 17일(금)부터 “2025-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” 발령. 
▪  소아·청소년 연령층 중심으로,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
▪  주로 A형이 검출 중으로 A(H3N2)형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
▪  손씻기,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,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
▪  65세 이상 어르신,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필요 

국내 감염병 동향 
 ■ 2025-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(10.17.금)

   감염관리소식지  

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감염관리실 

 2025년 제10호 
(2025.10.31) 

 *자료출처: 질병관리청 알림·자료, 보도자료, 10.21. 

 
 
 
 
 
 

자료출처: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, 감염병 소식, 주간소식지, 2025-42주차

 ■ 네델란드, 엠폭스 새 변종 바이러스 ‘1b형’ 첫 확진자 보고 
   ▪  10월 17일 네덜란드에서 전염력이 더 강한 엠폭스(원숭이두창) 1b형 변종의 첫 확진자 확인 
   ▪  엠폭스는 사지 통증, 발열, 피로감 등을 유발하며 주로 피부 접촉을 통해 전염 
   ▪  감염자는 백신 미접종 상태로 최근 해외 여행 이력은 없으며 현재 격리 중으로, 당국은 확산 위험이 낮을 것으로 평가 
 

 ■ 미국, 홍역 확산… 올해 누적 1,618건 보고 
   ▪  10월 21일 기준 미국 내 홍역 사례 1,618건으로, 전년(285건) 대비 5.7배 증가  
   ▪  이 중 87%(1,401건)는 집단 감염으로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 
   ▪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(MMR)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강화 권고 

   

   

 *자료출처: 질병관리청, 알림·자료 


